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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AY

우리의 땅 독도를 90평생에 한번 가볼 마음으로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아침 7시 30분에 강릉으

로 출발하는 첫 차에 올랐다.

강릉에는 10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는데, 울릉도로 출발하는 배는 이미 9시 30분에 출발했다는 

것이다. 강릉에서 울릉도로의 출항은 매일 한 번씩이라고 한다. 암담한 마음에 해운터미널 직

원에게 “독도를 가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혼자 

가시려고요?”하며 되묻는다. “응, 혼자!”라고 대답하자 직원은,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니 늦지 않도록 오시라고 하고는 친절하게도 울릉도에서의 식사, 관광, 숙박 등

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줬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는 강릉에서 쉬면서 좀 전에 말했던 직원의 

말을 상기하면서 준비를 꼼꼼하게 했다. 

9월 11일, 아침 배편에 늦지 않도록 준비해서 배에 올라 독도로 출발했다. 과거 같으면 8시간 

이상 걸렸을 배가 이제는 2시간 남짓하니 울릉항에 도착했다. 이어 독도까지는 1시간 반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독도에 도착하니 젊은 경찰들이 우리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선상에서 보고 느꼈던 점

을 피력하고자 한다.

선상에서는 독도에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TV로 독도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보

았지만, 독도에 대한 노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물론, 울릉도 동남쪽…이라는 노

래는 있지만 부르는 사람도, 나오는 노래도 없었다.) 

“왜? 그럴까?” 과거 아주 오랜 옛날부터 동요와 시 그리고 노랫가락은 무한의 소유를 나타내

는 증표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의 독도를 사랑하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독도사랑애창 등과 같은 노래가 한 없이 

흘러나오고 국민 모두가 부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래는 남, 북한이 모두 공통

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또한 과거 2002년에 월드컵 응원을 할 때에 함께 박수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와 같은 한

마음, 한 국가라는 일체감이 있는 노래와 외침이 선상에서부터 주변 모두에 울려 퍼지지 못하

고 있는 것이 아쉽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일본의 과거 침략상과 현실을 모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못해 개탄스

럽다. 위안부할머니를 대하는 일본의 행동을 보았는가? 현재 이 젊은이들의 엄마나 누나가, 

언니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고초를 겪었다면 과연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과거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고 식민지를 경험했다. 그러나 과거의 행태에 

명쾌하게 잘잘못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빌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하는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반면에 일본은 언어뿐 아니라 민족 문화 자체를 말살하였으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는 남의 땅에 대해서 국제재판소에 제기하겠다는 등의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 90살이 넘은 노인은 머지않아 세상에서 잊히겠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아야 한다. E.H카의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말했듯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강릉시 씨스포빌 여객선 터미널 박 계장님의 친절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필자는 1923년 평양에서 출생, 한

양대학교 건축학과를 52년도에 졸

업했다. 건국대 산업대학원을 이수

했고, 군속 설계관, (주)경남기업, 수

원농촌진흥청 근무를 거쳐 65년에 

(주)문화 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주요작품으

로는 한국카톨릭 군종 사제관과 천

주교방성교회, 안양 포일 및 군포성

당, 의정부 경민대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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